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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건강관련 전공과 비건강관련 전공에 따른 건강지각, 자아효능감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였다. 충남 C도시 5개 대학 592명이 대상이다. 건강증진행위는 건강관련 전공자
가 유의하게 높았고(p=.014), 건강관련 전공자와 비전공자 사이에 통학시간(p=.007), 수면 시간(p=.004), 음주(p=0.028), 

운동(p<.001), 운동 횟수(p=.012)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건강지각(r=0.381, p<.001)과 자아효능감(r=0.620, p<.001)이 
건강증진행위에 유의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고,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세부 영향요인 분석 결과 비건강관련 전공자는 
자아효능의 확신(p<.001), 노력(p=.008), 의지(p=.011)와 건강지각의 현재건강(p<.001), 건강염려(p=.002), 저항성 및 민
감성(p=.002)과 유의한(R²=0.432 , F=38.620) 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 관련 교육 
전략과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influenc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of perceived 
health status and self-efficacy according to major of college students to develop health promoting interventions 
of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592 college students in C city in Korea. Health promoting 
behavior was significantly higher(p=.014) in health related major students than none health related major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ly difference in "an time to school(p=.007)", "sleeping hours(p=.004)", "drinking(p=0.028)", 
"exercise(p<.001)", "exercise frequency(p=.012)" between health related major and none health related major. 
perceived health status(r=0.381, p<.001) and self efficacy(r=0.620, p<.001) were significantly positive relation to 
health promoting behavior. The other sub factor in self efficacy were confidence(p<.001), effort(p=.008), 
will(p=.001) and sub factor in perceived health status were present health(p<.001), health anxiety(p=.002), 
resistibility and sensitivity(p=.002) in none health related major students(R²=0.432, F=38.620). We sugges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be considered in developing health promoting programs through appropriate education 
and various activity of young ad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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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필요성

오늘날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고 관련 정

보도 쉽게 얻을 수 있어 개인의 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과 
개인의 삶의 질을 강조하는 추세이며 보건의료 개념 또
한 질병치료에서 예방 차원인 건강증진으로 전환되고 있
다[1]. 그러나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증진행위로 나타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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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지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각은 인간의 행동을 지배하는 개인적 의미
로 개인의 건강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행동으로 
나타나므로 건강지각에 따라 그 행동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은 삶의 질 향상과 개인의 
잠재력 능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에 관
여하는 것, 즉 건강을 위한 개인의 생활양식의 변화라 할 
수 있다[2]. 생활양식은 삶을 살아가는 관습,  방법이며, 
건강과 관련된 생활양식은 삶의 양상의 필수적인 건강 
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선택적인 행동으로서 광범위
하게 정의된다[3].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양식이란 협의적
으로는 적절한 영양섭취, 스트레스의 적절한 관리, 규칙
적인 운동, 흡연, 과식 등의 나쁜 건강습관을 피하는 것으
로 정의할 수 있으나, 광의적으로는 건강상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인간이 조절하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다[4]. Pender[5]는 이러한 건강증진행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에는 건강상태, 건강개념, 건강가치, 자아
효능감 등이 있고 그 중 자아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자아효능감은 
특정 업무를 성취하기 위한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기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6,7], 강한 
자기 효능감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를 유발시키고 스트
레스를 감소시켜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취
약성을 낮추어 개인의 성취와 안녕을 향상시켜 준다[8]. 
또한 행동에 필요한 노력을 하고 지구력을 형성하는데 
있어 자기효능을 개인으로 하여금 얼마만한 노력을 해야 
하고 장애적 상황을 얼마나 인내해야 하는지를 결정해 
준다. 이 때 효능의 지각이 강할수록 보다 적극적이며 지
속적으로 노력하게 된다[9]. 

한편 대학생들은 이전과는 다른 시각에서 자신의 외
모, 성격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능력, 역할, 책임, 
사명에 이르기까지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심각하게 받
아들인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과
정으로 심리적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활동
적이고 호기심이 강하며 자신의 성장과 사회적 관심 때
문에 위험한 행동이나, 흡연, 음주, 불규칙한 식습관 등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10,11], 가족을 
떠나 생활하며 자신의 건강에 대해 일차적인 결정을 하
게 된다[12]. 

또한 장기간의 건강행위 패턴은 건강습관이 되기 쉽
고, 건강습관이 형성되면 바꾸기는 어려우므로[13], 성인
기에 비해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아 건강행위의 
수정가능성이 크고, 이 시기의 정착된 건강습관은 건강한 
삶의 기반이 되니[14,15], 대학생에게 미래 사회시민으로

서의 건강한 삶을 형성하는 생활습관 확립을 위해 건강
증진행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
로 본다. 

한편 대학생 중 보건의료 및 체육을 전공한 건강관련 
전공자들은 향후 사회시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는 소
명이 있고, 개인의 건강이 국민건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으로 학업에 임하게 되므로 비건강관련 전
공자들과 비교하여 건강상태 지각에 차이가 있고, 그를 
통한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도 다를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그 차이의 속성을 알고, 대상자 맞춤별 건강증
진행위 유도 프로그램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된다. 그러나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16-18]와 대학
생[19-21], 체육학과 학생[22]들을 대상으로 연구는 이루
어졌으나, 건강관련 전공자와 비건강관련 전공자의 건강
증진 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국민의 건강을 살피게 될 건강
관련 전공 학과 대학생들과 비건강관련 전공자들의 건강
상태 지각과 자아효능감이 건강증진 행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 관련 요인을 규명하여 대상자에 따라 필요
한 건강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건강관련 전공과 비건강관련 전공자의 건강지각 상

태, 자아효능감, 건강증진행위를 파악한다. 
► 건강관련 전공과 비건강관련 전공자의 일반적 특성

에 따른 건강지각, 자아효능감, 건강증진행위 차이
를 파악한다. 

► 건강관련 전공과 비건강관련 전공자의 건강지각과 
자아효능감에 따른 건강증진행위를 파악한다.

► 건강관련 전공과 비건강관련 전공자의 건강지각과 
자아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건강관련 전공과 비건강관련 전공에 따른 
건강상태 지각과 자아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C 도시에 위치한 5개 대학 총 592명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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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하였다. 조사 기간은 2013년 9월-10월까지이며, 
본 연구자와 보조원이 면대면 방법으로 연구 목적을 설
명하고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을 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건강 지각

Ware[23]에 의해 개발된 건강지각 측정도구를 유지수 
등[24]이 번역하고, 이를 이경숙[25]이 수정 보완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현재 건강, 과거 건강, 미
래건강, 건강관심과 염려, 저항성 및 민감성 등 5개 영역
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항상 그렇다”로 설정하여 최저 20점에서 최
고 80점까지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지각 정도가 높은 것
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ａ 값은 0.844로 측
정되었다.

2.3.2 자아효능감

Sherer와 Maddux[26]등이 개발한 도구로 이진희[27]
가 수정, 보완해 사용한 것을 정애순[17]이 수정한 도구
를 사용하였다. 총 17문항으로 확신, 성취, 노력, 의지, 행
동의 시작 등 5개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하고 있지 않다”, 5점 “항상 하
고 있다”로 설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
음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ａ값은 0.942로 
측정되었다.

2.3.3 건강증진행위

Health Promoting Life-Style Profile(HPLP-2)을 서현미
[28]가 수정, 번역한 것을 엄소예[29]가 수정한 도구를 사
용하였다. 총 52문항으로 건강책임, 신체활동, 영양, 영적 
성장, 대인관계, 스트레스 관리 등의 6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4점 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
다”, 4점 “항상 그렇다”로 설정해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
증진 행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ａ 값은 0.925로 측정되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적절한 표본 수 산정을 위해 G-power 3.1을 이용하여, 
Effect Size는 0.25, 유의수준 α는 0.05, 검정력 1-β는 0.80
로 설정하여 128개의 표본 수가 산출되었고, 본 연구의 
유효표본수는 총 592개로 충분한 검정력을 나타냈다. 자
료 분석은 SPSS 19.0을 이용하였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빈도분석, 그룹별 건강지각, 자아효능, 건강증진행위는 
기술 통계분석, 각 도구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또한 변수

에 따른 건강지각, 자아효능, 건강증진행위는 t-test와 
ANOVA로 분석 한 후 Duncan으로 사후 검정하였고, 교
차분석으로 전공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건강
지각, 자아효능, 건강증진행위 요인 간 상관분석을 하였
고, 그룹 별로 건강지각과 자아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회귀분석을 하였다.

3. 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나이는 
19-20세가 56.3%, 성별은 여자가 66.9%, 남자가 33.1%, 
학년은 2학년 31.3%, 1학년 29.9%이며, 전공은 보건의료 
및 체육인 건강관련 전공자가 49.2%, 비건강관련 전공자
가 50.8%로 나타났다. 이중 건강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가 36%, 그렇지 않다가 64% 이며, 거주형태는 부모님과 
동거가 52.5%, 그 외가 47.5%이며, 통학시간은 30분 이
내가 37%, 1-2시간 이내가 32.3%이며, 수면시간은 5-7시
간이 66.4%, 수면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47%, 불만족
이 53%로 나타났다. 음주는 64.4%가 하고 음주횟수는 주 
1-2회가 84.1%로 가장 높았고, 흡연은 86.7%가 하지 않
았으며 흡연 양은 하루 한 갑 이하가 96.4%였다. 운동은 
41.7%가 하고 있고, 걷기, 달리기가 30.9%,  헬스가 
24.1%이고, 운동 횟수는 주 3-4회가 47.8%이며 건강상태
는 73.1%가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26.9%가 건강
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71.9%가 여가활동을 하
고 있었고, 식사는 하루 2끼 섭취가 56.9%, 3끼 섭취가 
38.6%로 나타났다[Table 1].  

3.2 전공에 따른 건강지각, 자아효능감, 건강

증진행위 차이

건강지각은 건강관련 전공자가 2.93±0.02, 비건강관련 
전공자가 2.88±0.02, 자아효능감은 건강관련 전공자가 
3.57±0.03, 비건강관련 전공자가 3.52±0.04로 나타나 두 
그룹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
증진행위는 건강관련 전공자가 2.43±0.02, 비건강관련 전
공자가 2.35±0.02로 나타나 건강관련 전공자의 건강증진
행위 점수가 유의하게(p=.014) 높게 나타났다. 한편 건강
증진 행위의 6개 세부항목 중 “건강책임(p=.041)", “신체
활동(p<.001)", “대인 관계(p=.025)” 등에서 건강관련 전
공자가 비건강관련 전공자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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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N % N %

Age

1 333 56.3

sleeping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28 4.7

2 221 37.3 satisfaction 250 42.3

3 38 6.4 dissatisfaction 266 45.0

Sex
male 196 33.1 very 

dissatisfaction
47 8.0

female 396 66.9

dringking
yes 380 64.4

Grade

1 177 29.9

no 210 35.62 185 31.3

dringking 

frequency

1~2/week 318 84.13 141 23.9

3~4/week 48 12.74 88 14.9

5~6/week 12 3.2

Major

health and 

medical
168 28.4

smoking
yes 78 13.3

 physical 123 20.8
no 509 86.7

liberal 76 12.8

amount

< 1/2 pack/day 51 60.7
art 11 1.9

1 pack/day 30 35.7
engineering 58 9.8

1~2 pack/day 3 3.6
science 26 4.4

exercise
yes 246 41.7

etc. 130 22.0
no 344 58.3

educaion 

for health

yes 116 36.0

exercise 

type

ball game 38 15.3
no 206 64.0

yoga 16 6.4

religion

Christian 194 32.9

Buddhism 51 8.6 walking, running 77 30.9

Catholic 60 10.2 swimming 21 8.4

ets. 285 48.3 health 60 24.1

residence

with parents 311 52.5 ets. 37 14.9

rent or dormitory 261 44.1

exercise 

frequency

1~2/week 77 30.9

relatives house 13 2.2 3~4/week 119 47.8

ets. 7 1.2 5~6/week 44 17.7

an time 

to school

<30 minutes 219 37.0 ≥7/week 9 3.6

30~60 minutes 69 11.7 very healty 69 11.7

health 

condition

1~2 hour 191 32.3 healthy 363 61.4

≥2 hour 113 19.1 bad 151 25.5

sleeping 207 35.1

behavior 

to school

very bad 8 1.4

using cellular 

phone
259 43.9

number of 

meals

1 9 1.5

reading 20 3.4 2 336 56.9

etc. 104 17.6 3 228 38.6

<5 hour 102 17.3

sleeping 

hours

4 18 3.0

5~7 hour 392 66.4

leisure

yes 425 71.9

7~9 hour 90 15.3
no 166 28.1

≥9 hour 6 1.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N=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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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ceived Health Status, Self-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 according to major

Variables major(health related) major(etc) total t p

Perceived 

Health 

Status

present health 2.79±0.03 2.78±0.03 2.78±0.02 0.137 0.891

past health 2.79±0.04 2.71±0.04 2.75±0.03 1.236 0.217

future health 3.32±0.02 3.16±0.02 3.24±0.01 4.448 0.000**

worry about health 2.52±0.02 2.58±0.31 2.55±0.02 -1.251 0.211

resistibility & sensitivity 3.05±0.03 2.97±0.03 3.01±0.02 1.596 0.111

total 2.93±0.02 2.88±0.02 2.90±0.01 1.618 0.106

Self-

Efficacy

conviction 3.69±0.04 3.59±0.04 3.64±0.03 1.560 0.119

achievement 3.46±0.04 3.43±0.04 3.44±0.03 0.527 0.598

effort 3.43±0.04 3.34±0.04 3.38±0.03 1.456 0.146

will 3.48±0.04 3.48±0.04 3.48±0.03 0.066 0.948

start action 3.68±0.04 3.66±0.04 3.67±0.03 0.350 0.727

total 3.57±0.03 3.52±0.04 3.55±0.02 0.846 0.398

Health 

Promoting 

Behavior

health responsibility 2.10±0.02 2.01±0.03 2.05±0.02 2.051 0.041*

physical activity 2.35±0.04 2.14±0.04 2.25±0.02 3.504 0.000**

nutrition 2.18±0.02 2.16±0.02 2.17±0.02 0.365 0.715

personal relations 2.96±0.02 2.87±0.02 2.92±0.01 2.240 0.025*

spiritual growth 2.64±0.03 0.61±0.03 2.62±0.02 0.659 0.510

stress management 0.23±0.02 0.26±0.02 2.30±0.01 1.906 0.057

total 2.43±0.02 2.35±0.02 2.39±0.01 2.471 0.014**

* p<0.05, ** p<0.01

3.3 전공에 따른 일반적 특성의 비교

건강관련 전공과 비건강관련 전공에 따란 일반적 특성
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성별, 나이, 학년, 수면 만족도, 하
루 끼니 횟수, 흡연, 여가 활동, 신체 상태 등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비전공자 통학 시간이 1
시간 이상인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한 차
이가 있고(p=.007), 수면시간은 건강관련 전공자의 5-7시
간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고
(p=.004), 음주는 건강관련 전공자가 하는 경우(p=.028), 
운동은 비전공자가 하지 않는 경우(p<.001), 운동 횟수는 
건강관련 전공자의 3-4회/주 횟수가 유의한 차이(p=.012)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건강지각, 자아효능

감, 건강증진행위의 차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서 건강지각(p<.001), 자아효능
감(p<.001), 건강증진행위(p<.001)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
고, 나이가 21세 이상이 20세 미만보다 자아효능감
(p<.001), 건강증진행위(p<.001)가 유의하게 높았고, 3,4
학년이 1,2학년에 비해 자아효능감(p=.006), 건강증진행

위(p=.005)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수면에 대한 만족하
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건강지각(p<.001), 자
아효능감(p=.002), 건강증진행위(p<.001)가 유의하게 높
았으며, 하루 3끼 이상의 식사 시 건강지각(p=.003)과 건
강증진행위(p<.001)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흡연 하는 경
우 자아효능감(p=.007), 건강증진행위(p=.023)가 유의하
게 높았다. 운동을 하는 경우와 여가활동을 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건강지각(p<.001), 자아효능감
(p<.001), 건강증진행위(p<.001) 모두 유의하게 높았으며, 
신체 건강 상태가 좋다고 한 경우 건강지각(p<.001), 자
아효능감(p=.004), 건강증진행위(p<.001)가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3.5 건강지각, 자아효능감, 건강증진행위의 상

관 분석

건강지각은 자아효능감(r=0.372, p<.001)과 건강증진
행위(r=0.38, p<.001)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그 정
도가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자아효능감은 건강증
진행위에 정의 상관관계(r=0.620, p<.001)를 나타내며 높
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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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major

total Pearspn ｘ²
health related etc
N % N % N % value df p

sex
male 94 15.9 100 169 194 32.9

0.087 1 0.41female 197 334 199 33.7 396 67.1

total 291 49.3 299 50.7 590 100.0

age

1 177 30.0 156 26.4 333 56.4

4.492 2 0.106
2 97 16.4 122 20.7 219 37.1

3 17 2.9 21 3.6 38 6.4

total 291 49.3 299 50.7 590 100.0

grade
lower 177 30.1 182 31.0 359 61.1

0.000 1 1.000higher 113 19.2 116 19.7 229 38.9

total 290 49.3 298 50.7 588 100.0

an time to 

school

＜1 hour 158 26.8 128 21.7 286 48.5

7.790 1 0.007**≥1 hour 133 22.5 171 29.0 304 51.5

total 291 49.3 299 50.7 590 100.0

sleeping hours

＜5 hour 35 6.0 67 11.4 102 17.3

13.472 3 0.004**

5~7 hour 205 34.9 187 31.8 392 66.7

7~9 hour 45 7.7 43 7.3 88 15.0

＞9 hour 5 0.9 1 0.2 6 1.0

total 290 49.3 298 50.7 588 100.0

sleeping 

satisfaction

satisfaction 145 24.6 131 22.2 276 46.9

2.036 1 0.089dissatisfaction 146 24.8 167 28.4 313 53.1

total 291 49.4 298 50.6 589 100.0

number of 

meals

1 6 1.0 3 0.5 9 1.5

1.825 3 0.610

2 169 28.7 165 28.0 334 56.7

3 107 18.2 121 20.5 228 28.7

4 9 1.5 9 1.5 18 3.1

total 291 49.4 298 50.6 589 100.0

drinking
yes 198 33.7 180 30.6 378 34.3

3.968 1 0.028*no 92 15.6 118 20.1 210 35.7

total 290 49.3 298 50.7 588 100.0

smoking
yes 37 6.3 41 7.0 78 13.3

0.105 1 0420no 251 42.8 257 43.9 508 86.7

total 288 49.1 298 50.9 586 100.0

exercise
yes 145 24.7 99 16.8 244 41.5

17.043 1 0.000**no 145 24.7 199 33.8 344 33.8

total 290 49.3 298 50.7 588 100.0

leisure
yes 225 38.2 198 33.6 423 71.8

71.8 28.2 100.0no 66 11.2 100 17.0 166 28.2

total 291 49.4 298 50.6 589 100.0

exercise 

frequency

1~2/week 44 17.8 33 13.4 77 31.2

11.015 3 0.012**

3~4/week 81 32.8 37 15.0 118 47.8

5~6/week 19 7.7 24 9.7 43 17.4

≥7/week 3 1.2 6 2.4 9 3.6

total 147 59.5 100 40.5 247 100.0

physical 

condition

good 271 36.8 213 36.2 430 73.0

0.715 1 0.226bad 74 12.6 85 14.4 159 27.0

total 291 49.4 298 50.6 589 100.0

[Table 3] Comparison of Variables associated with Gene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maj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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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Perceived Health Status Self-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

sex

male 3.02±0.02 3.72±0.04 2.53±0.03

female 2.85±0.01 3.46±0.03 2.32±0.01

t 0.429 0.534 0.126

p 0.000** 0.000** 0.000**

age

1 2.88±0.02 a3.43±0.03 a3.55±0.04

2 2.93±0.02 b3.67±0.04 b3.82±0.05

3 3.02±0.06 b3.84±0.10 b3.88±0.13

f 2.725 13.737 9.589

p 0.066 0.000** 0.000**

grade

lower 2.90±0.02 3.48±0.03 2.35±0.02

higher 2.91±0.02 3.64±0.04 2.44±0.02

t 0.736 0.625 0.134

p 0.725 0.006** 0.005**

an time to 

school

＜1 hour 2.87±0.02 3.53±0.03 2.36±0.02

≥1 hour 2.94±0.02 3.56±0.03 2.42±0.02

t 0.731 0.392 0.841

p 0.040* 0.682 0.086

sleeping hours

＜5 hour 2.90±0.04 3.63±0.07 2.40±0.04

5~7 hour 2.91±0.02 3.53±0.03 2.38±0.01

7~9 hour 2.89±0.04 3.48±0.07 2.39±0.04

＞9 hour 2.88±0.23 3.93±0.21 2.37±0.12

f 0.062 1.571 0.038

p 0.980 0.195 0.990

sleeping 

satisfaction

satisfaction 2.98±0.02 3.63±0.03 2.49±0.02

dissatisfaction 2.83±0.02 3.47±0.04 2.29±0.02

t 4.494 3.123 6.108

p 0.000** 0.002** 0.000**

number of 

meals

1 a2.53±0.07 3.28±0.23 a2.09±0.14

2 b2.88±0.02 3.52±0.03 2.33±0.02

3 b2.94±0.02 3.59±0.04 b2.45±0.02

4 b3.08±0.10 3.68±0.19 c2.75±0.11

f 4.709 1.232 10.673

p 0.003** 0.297 0.000**

drinking

yes 2.90±0.02 3.53±0.03 2.37±0.02

no 2.91±0.02 3.57±0.04 2.41±0.02

t -0.386 -0.565 -1.112

p 0.700 0.572 0.267

smoking

yes 2.91±0.04 3.73±0.07 2.48±0.04

no 2.90±0.01 3.51±0.02 2.37±0.01

t 0.144 2.696 2.277

p 0.886 0.007** 0.023*

exercise

yes 2.99±0.02 3.69±0.04 2.58±0.02

no 2.84±0.01 3.44±0.03 2.25±0.01

t 4.154 4.530 10.836

p 0.000** 0.000** 0.000**

exercise 

frequency

1~2/week a2.90±0.05 3.66±0.08 a2.46±0.04

3~4/week 2.97±0.04 a3.62±0.05 a2.55±0.03

5~6/week b3.14±0.05 b3.94±0.08 b2.85±0.05

≥ 7/week 3.07±0.10 3.58±0.21 2.65±0.13

f 2.948 2.803 10.528

p 0.033* 0.040* 0.000**

[Table 4] Perceived Health Status, Self-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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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sure

yes 2.94±0.01 3.65±0.03 2.47±0.01

no 2.80±0.03 3.29±0.05 2.17±0.02

t 0.587 0.297 0.628

p 0.000** 0.000** 0.000**

physical 

condition

yes 3.29±0.04 3.82±0.07 2.63±0.04

no 2.96±0.01 3.58±0.03 2.42±0.02

t 7.182 2.889 4.215

p 0.000** 0.004** 0.000**

* p<0.05, ** p<0.01

Variables Perceived Health Status Self-Efficacy health Promoting Behavior

Perceived Health Status
r -

p -

Self-Efficacy
r 0.372 -

p 0.000** -

health Promoting Behavior
r 0.381 0.620 -

p 0.000** 0.000** -

* p<0.05, ** p<0.01

[Table 5] An Influenc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on Perceived Health Status & Self-Efficacy with correlation analysis

Variables B SE standard beta t p tolerance VIF

major

(health 

related)

0.695 0.136 5.103 0.000

Self-Efficacy 0.347 0.029 0.571 12.064 0.000 0.881 1.135

Health Promoting Behavior 0.170 0.044 0.182 3.844 0.000 0.881 1.135

R²=0.427 , F=109.169

0.817 0.110 7.444 0.000

conviction 0.186 0.034 0.335 5.458 0.000 0.510 1.960

present health 0.133 0.028 0.215 4.720 0.000 0.924 1.082

start action 0.152 0.032 0.292 4.692 0.000 0.499 2.004

R²=0.441 , F=77.375

major(etc)

0.745 0.144 5.174 0.000

Self-Efficacy 0.324 0.029 0.548 11.093 0.000 0.844 1.185

Health Promoting Behavior 0.162 0.051 0.156 3.159 0.002 0.844 1.185

R²=0.388 , F=95.211

0.714 0.128 5.563 0.000

conviction 0.158 0.029 0.312 5.357 0.000 0.563 1.775

present health 0.224 0.047 0.312 4.781 0.000 0.448 2.233

effort 0.085 0.032 0.168 2.689 0.008 0.487 2.053

worry about health 0.115 0.036 0.151 3.175 0.002 0.848 1.179

resistibility & sensitivity -0.143 0.046 -0.211 -3.114 0.002 0.417 2.397

will 0.083 0.032 0.163 2.575 0.011 0.479 2.089

R²=0.432 , F=38.620

[Table 6] An detail Influenc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on Perceived Health Status &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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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건강지각과 자아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세부 영향요인 분석

건강지각과 자아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요
인을 분석한 결과, 공차한계는 0.881-0.844로 모두 0.1보
다 크게 나타났고, 분산팽창요인(VIF)도 1.135-1.185로 
기준인 10보다 적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게 나타났다. 
건강관련 전공자에서 자아효능감(p<.001), 건강지각
(p<.001)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2.7%였다(R²=0.427). 
비건강관련 전공자에서 자아효능감(p<.000), 건강지각
(p=.002)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8.8%였다(R²=0.388). 
따라서 건강관련 전공자와 비건강관련 전공자에서 모두 
자아효능감과 건강지각이 건강증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련 전공자의 건강지각
과 자아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요인을 하부요
인별로 회귀분석한 결과, 건강관련 전공자의 건강증진행
위에 미치는 요인은 자아효능감의 하부요인인 확신
(p<.001), 행동시작(p<.001), 건강지각의 현재 건강
(p<.001)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4.1%였다(R²=0.441). 
비건강관련 전공자의 건강지각과 자아효능감감이 건강증
진행위에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비건강관련 전공자의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요인은 건강관련 전공자보다  다
양하게 나타났는데, 자아효능감의 하부요인인 확신
(p<.001), 노력(p=.008), 의지(p=.011)와 건강지각의 현재 
건강(p<.001), 건강염려(p=.002), 저항성 및 민감성
(p=.002)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43.2%였다(R²=0.432) 
[Table 6].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 건강증진 행위 점수는 평균 2.39로 건강
관련 전공자는 2.43, 비건강관련 전공자는 2.35이었다. 체
육전공의 학생의 경우 2.55, 일반학생 2.48[22], 2.47[30], 
2.56[21], 2.6[20]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고, 일반간호사 대
상의 연구의 2.30[18]와는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을 반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편 [22]의 연구는 체육전공과 일반학생 간의 유의한 차이
가 없었으나, 본 연구에서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
었던 것은 보건의료계열과 체육 전공자를 건강관련 전공
자 그룹으로 묶어 분석한 결과, 건강관련 전공자들이, 대
상자와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소명의식과 책
임을 가지고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려는 노력이 
있지 않는가 생각된다. 따라서 대학생 건강습관 형성과 
건강증진행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비건

강관련 전공자에게 맞춤형 교육과 실천력을 높일 수 있
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공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통학시
간, 수면시간, 음주, 운동, 운동 횟수에 따라 전공간의 유
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22]의 연구에서도 운동 및 활동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일주일에 3-4번 이상의 운동
은 건강증진 행위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
각된다. 아마도 건강증진 행위의 변화는 운동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것이라 파악된다. 또한 통학시간이 1시간 이
하이면서 수면시간이 5-7시간 정도면 개인적으로 쓰는 
시간이나 전반적 신체 긍정적 컨디션으로 건강증진행위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자아효능감과 관계있는 것은 남자, 21세 이상의 
나이, 고학년, 수면에 만족한 경우, 운동, 여가활동, 좋은 
건강상태의 경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선행연구[31]
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운동, 식이, 수면 등으로 나타나 유
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자아효능감은 스스로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생각하고 느낄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스스로 무엇을 할지 판단하고 하는 행위의 수준
이 높다는 것이며, 그래서 나이가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 자아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에 정
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Table 5), 선행연구[19-21]과 유
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이것은 건강증진행위의 점수가 높
으려면 스스로 판단하는 자아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져야 
큰 영향력을 미친 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건강지각, 자아효능, 건강증진행
위 모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남자, 수면 질
에 만족하는 경우, 운동, 운동 횟수, 여가활동, 좋은 건강
상태의 경우인데, 이는 남자에서 건강증진행위점수가 높
았던 [30]과 [32]와 유사하나 여자에서 더 높게 나타난 
[33]와 [34]의 연구와는 대조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자
의 유의하게 건강증진행위 점수가 높았던 것은 아마도 
건강관련 전공자에 해당된 남학생이 건강증진행위를 잘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건강에 대한 
지각과 자아효능은 건강 행위를 하게하며 이것은 한순간
에 형성되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생활 동안 건강
에 대한 지각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교육과 자아효능감
을 높일 수 있는 교과, 비교과적 활동이 이루어지면, 이를 
통한  수준 높은 건강증진행위가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한편 건강관련 전공자는 자아효능감과 건강지각이 건
강지각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42.7%였고(p<.001), 비건강
관련 전공자의 자아효능감(p<.001), 건강지각(p=.002)은 
38.8%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19]의 45.1% 보
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9]의 연구는 여대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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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와 비교하는데 무리가 있어 보인
다. 또한 건강지각과 자아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를 설명
하는 설명력을 세부 요인으로 분석한 결과, 건강관련 전
공자에서는 자아효능감의 확신, 행동시작, 그리고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건강지각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설명력 44.1%). 이는 확신과 현재 건
강이 좋다고 느끼면 건강증진행위를 더 긍정적으로 한다
는 결과일 것이다. 반면, 비건강관련 전공자는 자아효능
감의 확신, 노력, 의지와 현재 건강상태에 대한 건강지각, 
건강염려, 저항성 및 민감성 등이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설명력 43.2%) 이는 건강증진
행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건강관련 전공자에 비해 다수
의 요인이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요인들이 개인의 상황 
속에서 만족한 상태를 이룰 때 건강증진행위를 할 수 있
다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뭔가를 선택하여 행동
하는데 있어 더 복잡한 결정과정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비건강관련 전공자의 건강증진행위의 점수가 유의
하게 낮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긍정적인 건강
증진행위는 실천하는 대상자의 속성과 환경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적정한 교육 시기, 남녀의 차이, 
통학과 수면의 조절, 운동, 비건강관련 전공자들의 이해
가 반영된 다각도의 교육이 대학생 시기에 이루어 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오늘날 건강의 개념이 질병예방에서 건강증진으로 변
화되면서, 생활방식으로 건강증진을 형성하는 대학생 시
기에 정보 활용과 교육 제공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며, 맞
춤형 교과, 비교과 활동을 통한 건강증진행위 지속 프로
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 대상자가 전
체의 대학생을 대표하기는 한계점이 있으나, 비건강관련 
전공자에게 건강증진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한 데 의의가 있으며, 추후 연구를 통한 정립이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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